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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사회적 책임활동 대폭 확대
자원봉사시간 30만시간으로 늘려 … <행복 극대화> 체계적 실천

SK그룹이 2005년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30만시간으로 늘리고 계열사별 <자원봉사 대표프로그램 제도>를 도

입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대폭 확대한다.

SK그룹은 2004년 7월 창단한 SK, SK텔레콤, SK네트웍스 등 13개 주력 계열사의 자원봉사단 224팀, 7300여

명이 2004년 말까지 모두 10만900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데 이어 2005년에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30만

시간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.

자원봉사단원 1명당 41시간, 약 3만명인 그룹 전체 직원 1인당 평균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

셈이다.

SK그룹은 또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열사별 사업특성과 그동안의 사회공헌 경험 등을 감안한 

전문 자원봉사 분야를 선정해 운영하는 <회사별 자원봉사 대표프로그램 제도>를 도입키로 했다.

이를 위해 4월 계열사별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핵심분야를 

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5월부터 본격적인 자원봉사에 나설 예정이다.

SK그룹은 앞서 3월15일 수원시, 한국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공사비 60억원 지원과 그룹 임직원의 자원봉

사활동을 통해 무주택 소외계층을 위한 12개동, 48가구의 <해비타트-SK행복마을>을 2008년까지 조성키로 결

정한 바 있다.

SK그룹 관계자는 “2005년이 New SK 출범원년인 만큼 새로운 경영이념인 <행복 극대화>를 체계적으로 실

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양적․질적 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자원봉사 확대를 결정했으며, 

2005년 자원봉사 활동의 목표를 <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기업>으로 설정했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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